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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itiated to address multicultural students’ science learning, which is expected to be our
assets for the next generation. By understanding their ideas of science learning and cultural context, we intend to
encourage them and urge our science education communities to be interested in multicultural science education in
Korea. We interviewe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multicultural students, their parents, and teachers who have
ever taught them. The interview revealed that they needed language-based support to improve their science learning.
It seemed to be a serious problem that teachers’ and students’ expectancy toward multicultural students were low. We
should put into practice scientific literacy for all students through the multicultural science education in our own
context with school-based systematic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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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단일 민족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한국 사회

는 최근 급격하게 다양화되고 있다. 국제 결혼, 국내

로 이주해 오는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의 증가가 문화

적 다양화의 대표적 예다. 2012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588,944명, 결혼 이민자는 144,214

명, 혼인 귀화자는 76,473명이다(안전행정부, 2012).

이러한 현실은 학교 현장에도 반영이 되어 학교 교육

의 대상인 학생들의 배경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2012년 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는 10,451명,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는 146,071명(안전행정부, 2012), 탈

북 학생 2,202명으로 집계 되었고 그 수는 해마다 증

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사회 구성원의 다양화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다문

화 교육 논의는 가열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는

사회의 다양화라는 면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되어

학교 현장에서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어 오고 있

다. 이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

를 인식하고 국내 외국인 자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면서 많은 연구(박경태 등, 1999; 설동훈, 2000,

2001, 2003; 장혜경 등, 2003)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과 교육 연구는 주로

국어, 사회 등 읽고 쓰는 기본 기능이나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과목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원진숙, 2008; 윤희원, 2009; 권순희, 2010; 윤정

숙과 남상준, 2009). 

최근 다른 교과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윤보선과 박한숙(2011)은

2007 개정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와 지도서를 문화 이

해, 정체성, 평등, 다양성, 편견 극복, 협력 등의 6개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또, 송륜진 등(2011)은 다

문화 교육 및 다문화 수학 교육 관련 이론, 다문화 수

학 교사 교육 사례 검토에 기초하여 다문화 수학 교사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모색했는데, 다문화적 수학 교

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정의적 영역, 인지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이들 영역에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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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내용 요소로서 문화성, 다양성, 평등성, 자

기 정체성, 그리고 지도 원리로서 반성, 참여, 실행을

제시했다. 

다문화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것은 학업에 대한 흥

미와 관심 저하로 이어지고 나아가 우리 교육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배은주(2006)는 경

기 지역 이주 노동자 초등 자녀의 학교 생활에서 나타

난 특징 중 학업 성취면에서 개인별 차이가 큰 것을

지적했다. 신동희 등(2010)도 소외 계층 학생들의 학

업 성취도가 매우 낮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다문

화, 탈북,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 낮았고, 그 차이는 학년

이 올라갈수록 더 커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과

학 성취도는 이미 초등학교부터 일반 학생들에 비해

낮은 학업 성취도를 뚜렷하게 보였고 중등학교에서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가면

서 이러한 격차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지만 우

리 과학 교육계가 이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적 배려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결과다.  위계성이

강한 과학 과목의 경우 학생들이 학년에 따른 적절한

학습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학년이 올라가면

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성취 능력 저하로 이

어질 수 있다. 

대표적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

터 이민자와 유색 인종 학생에 대한 과학 교육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Allen & Crawley, 1998; Barba,

1993; Brown, 2004; Hammond, 2001; Lee,

2004; Mutegi, 2010; Rodriguez, 1998, 2001;

Rodriguez & Bethel, 1983; Siegel, 2007). 특히,

이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가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 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육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Barton, 1998;

Fusco, 2001; Fusco & Barton, 2001; Hayes &

Deyhle, 2001). 이 학생들은 미국 주류 사회의 언어

와 문화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규준, 내용, 과학 법칙을 학습하는 데에도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과학 성

취도 평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종적,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과학과 공학 계열 직업 선택자, 과학 성

취도에서의 차이가 1970년대와 비교해 전혀 줄어들

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

론이고 미국 사회에서도 주류와 비주류 간 과학 성취

도에서의 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은 별로 없었

다(Catsambis, 1995; Lee & Luykx, 2005;

Norman et al., 2001). 이는 읽기, 쓰기, 수학과는

달리 과학 과목은 학교별 책무성(accountability)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

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육 자료, 교수 학습

에 대한 고민 등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시급

한 문제로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Lee & Luykx,

2005). 

우리 과학 교육계에 현안 문제가 많지만 다문화 사

회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관

심이 거의 없다시피 한 현실은 분명 개선될 필요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향한 관

심의 시작으로 이들에게 과학 학습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이들을 고려한 과학 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특히,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육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해 과학 교육 현장

의 실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들었다. 

Ⅱ.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필

요한 과학 교육을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 파

악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면담을 통한 질적 자

료 수집 방법을 선택했다. 연구 참여자, 면담 과정, 그

리고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초등 및 중학교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

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일반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초중등 교사 등이었다. 연구에 참

여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모두 사전 동의 하에 연

구에 참여했다.

가. 학생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협조 하에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 및 중학교 중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세 곳을 선정하여 관계자들과 연락한 후, 연구가 가능

하다고 판단한 초등 및 중학교 각각 한 곳을 최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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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최종 선정된 초등 및 중학교는 모두 교육청이

선정한 다문화 교육 지정 학교였다.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고,

그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사 15명과 부모 6명을

대상으로도 면담을 실시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을

바라보는 일반 학생들의 관점도 동시에 파악하기 위

해 이들과 한 학급에서 공부하는 24명의 일반 학생들

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에 참여한 17명의 다문화 초등 학생들의 배경

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학생들의 가정 배경

은 국제 결혼으로 성립된 가정과 외국에서 이주해 거

주하는 가정으로 구분된다. 국제 결혼 가정에서 태어

난 학생들의 경우 국내에서 태어난 경우가 대부분이

므로 국내 체류 기간과 실제 연령이 거의 같지만, 외

국인 근로자로 입국한 부모를 가진 국제 이주 가정에

서 태어난 학생들의 경우는 국내 거주 기간이 반년이

나 1년 등으로 짧았다. 한국어 능력은 국내 체류 기간

과 비례하므로 국제 이주 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들이 가정에

서 사용하는 언어는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쓰는

경우가 많았다. 

1학년인 김연�과 3학년 김은�는 자매지간이다. 동

생인 김연�은 뇌성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보조 교사가

늘 함께했다. 면담과 질문지 작성은 보조 교사의 도움

으로 가까스로 이루어졌으며 언니 김은*가 뇌성마비

인 동생 김연�을 극진하게 보살피는 태도를 보았다.

김은�는 손 조작 활동을 좋아하며 교사와 친구들로부

터 심성이 매우 고운 학생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이라크 전통 의상인 히잡을 두르고 학교를 다니는

일라�와 하모�는 이라크에서 온 국제 이주 가정 학

생들로 2살 터울의 남매다. 일라�는 지극히 제한적

인 한국어 구사 능력으로 3학년 나이임에도 동생과

같은 1학년 학급에 소속되어 있었다. 일라�는 한눈에

보기에도 같은 반 친구들에 비해 체구가 컸다. 일라�

는 동생 하모�에 비해 한국어 구사력이 높고 학습에

대한 열의가 있었지만, 결연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라�와 하모�가 원활하지 않은 교우 관계를 보임

을 알 수 있었다. 하모�는 한국어 구사력이 상당히

낮아 면담 진행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의사소통에 문

제가 있었다. 특히 장난기가 많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하모�는 잠시도 가만있지 못해 친구들과 교사들의

기피 대상이었다.

큰 눈망울을 가진 아나�는 호기심이 많았다. 밝은

성격으로 면담 진행 내내 연구진들과 눈을 맞추며 잘

웃었다. 아나�의 팔에는 피부병 때문인지 가려움으

로 긁어 생긴 상처 자국이 많이 있었다. 방글라데시

아버지와의 국제 결혼 가정으로 한국인 어머니를 두

고 있었으나 이혼 후 아버지와 같은 국적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한현�과 마이�은 둘 다 흑인과의 혼혈아로 외모

에서 다문화 학생임이 금방 드러났다. 이런 외모로 인

해 처음에는 국제 이주 가정 학생으로 오해했지만 이

들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에서 살아 와 외모를

제외하고는 언어 능력이나 문화적 성향이 일반 학생

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한현�은 윤동주의“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란 시를 유창하게 낭송하는 정도였

다. 이처럼 한현�은 말하기 능력은 우수하나 쓰기 능

력은 낮은 경향도 보였다. 주한 미군(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흑인의 특징적 외모

가 눈에 띄는 마이�은 하와이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4개월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다. 외모가 매우 다른 학

생이 국내 일반 학생과 동일한 말투와 가치관으로 이

야기하여 연구진도 처음에는 당황했다. 

슐레�은 파키스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두고

있으며 한국 체류 기간이 6년이 된 남학생으로 말을

느리게 하는 편이나 한국어를 잘 구사하여 학습에 지

장이 없는 학생이다. 박실�는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인 국제 결혼 가정 배경을 가졌는데,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한국으로 이주해 한국어

구사에 문제가 없었다. 두 명의 오빠와 언니 한 명이

있는데, 첫째 언니는 중학교 시절 한국으로 와 20살이

넘은 지금도 언어에 문제가 있으며, 둘째 고등학생 오

빠는 일어와 한국어 구사를 모두 다 잘하며, 셋째 오

빠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6학년이다.

다문화 가족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인“러브인 아

시아”에서 보아 낯이 익은 이희�, 이윤� 자매도 만

날 수 있었다. 언니보다도 체격이 큰 이희�은 한국어

능력에 문제는 전혀 없지만 학습에 대한 열의가 없고,

교우 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차분한

성격의 이윤�는 외소한 체구에 안경을 쓰고 다부진

성격을 가진 학생이다. 

샤�는 러시아 태생에 부모님 모두 러시아인이다.

러시아인 아버지와 이혼한 샤�의 어머니는 면담 당

시 러시아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교제 중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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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남성이 샤�를 돌보고 있었다. 일상적 한국어 구사

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을‘학국’, 체육을‘채육’으

로 쓰는 등 쓰기 능력이 말하기 능력보다 낮았다. 또

한, 과학 학습 용어를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수

준이 아니어서 과학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

했다.

이진�은 한국어 구사 수준에 있어서 한국 학생과

다를 바 없으며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만, 어머니가 중

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된

경험을 가진 학생이다. 아미�는 행동 발달 장애가 있

어 약물 치료 중이었으며 면담 시 어머니가 방문하여

연구자에게 약을 먹여달라며 부탁하는 정도로 심각했

다문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과학 학습에 대한 생각 935

표 1
초등 학생 면담 참여자 배경

학년 이름 성별 연령 가정 유형 출생국
국적

가정 언어
한국어
능력

한국 체류
기간

부모 정보

부 모 부 모

1

김연* 여 10 국제 결혼 일본 한국 일본
일어

/한국어
하 7

호텔
세탁일

호텔
세탁일

아나* 남 9 국제 결혼 한국 방글라데시 한국 방글라데시어 상 4 회사원 주부

일라* 여 10 국제 이주 이라크 이라크 이라크
이라크어
/한국어

중 1 자영업 주부

하모* 남 8 국제 이주 이라크 이라크 이라크
이라크어
/한국어

하 1 자영업 주부

한현* 남 9 국제 결혼 한국 나이지리아 한국 한국어 상 9
영어
교사

회사원

2 슐레* 남 10 국제 결혼 일본 파키스탄 한국
인도어
/한국어

하 7 - -

3

김은* 여 11 국제 결혼 한국 한국 일본 한국어 상 7
세탁소
운영

주부

박실* 여 11 국제 결혼 일본 한국 일본
일어

/한국어
상 7

과외
교사

일본어
교사

이윤* 여 11 국제 결혼 한국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어
/한국어

상 1
호텔
직원

주부

4

샤* 남 13 국제 이주 러시아 한국 러시아
러시아어
/한국어

중 6 - -

이진* 남 12 국제 결혼 한국 한국 중국 한국어 상 1 회사원
중국어
교사

이희* 여 12 국제 결혼 한국 한국 인도네시아 한국어 상 11
호텔
직원

주부

5

모하* 남 국제 이주 이란 이란 이란
이란어
/한국어

하 0.5 교사 교사

아미* 남 11 국제 이주 이란 이란 이란
이란어/
한국어

하 2 외교관 교사

와하* 남 13 국제 결혼 한국 파키스탄 한국 한국어 상 13
대사관
직원

간호사

6
마이* 남 14 국제 결혼 미국 미국 한국 한국어 상 13 없음 자영업

이유* 여 13 국제 결혼 한국 한국 일본 한국어 상 13 기술자 주부



다. 다행히도 면담 중 이상 행동은 보이지 않았으며

예상보다 성격이 좋아 연구진에게 다가와 애교를 피

우기도 했다. 

모하�와 아미�는 이란에서 온 국제 이주 가정 태

생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들

로 어머니는 모두 한국에 있는 외국인 대상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 두 학생 모두 면담 시 한국어

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 영어로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

으며 체류 기간이 좀 더 긴 아미�가 모하�와 연구진

사이에서 통역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와하� 역시 외

모에서 다문화 학생임이 드러나는 학생으로 파키스탄

아버지를 두고 있는 국제 결혼 가정 자녀다. 말하기

능력은 우수하나 면담 시 말을 잘 하지 않았으며 마이

�과 늘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유�은 중

학생 면담자 이정�과 자매지간이다. 일본인 어머니

에게 일본어를 배워 구사할 줄 알지만 집에서는 한국

어를 쓴다고 한다. 

면담에 참여한 13명의 다문화 중학생들의 배경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학생들의 가정 배경은

다문화 초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국제 결혼으로 성립

된 가정과 외국에서 이주해 거주하는 가정 배경인데

부모의 직업으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한 학생들도

4명 있었다.1) 초등학생의 경우보다 국제 결혼 가정 학

생들이 적었고 이주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는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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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학생 면담 참여자 배경

학년 이름 성별 연령 가정 유형 출생국
국적

가정 언어
한국어
능력

한국 체류
기간 (년)

부모 정보

부 모 부 모

1

그레* 여 15 국제 이주 몰도바 몰도바 루마니아
이탈리아

어
하 0.8 교사 주부

염수* 여 15 귀국 한국 한국 한국 - 하 0.5 -
상점
점원

이승* 남 16 국제 이주 몽골 몽골 몽골 몽골어 중 0.8
양말
제조

주부

김경* 남 14 국제 결혼 필리핀 한국 필리핀 한국어 상 1 건설업
영어
교사

박찬* 남 14 국제 결혼 한국 한국 일본 한국어 상 14 기술자 주부

최정* 여 14 국제 결혼 한국 한국 일본 한국어 상 8 목사 주부

2

김은* 남 17 국제 이주 몽골 몽골 몽골 몽골어 중 2 회사원 회사원

이선* 여 16 귀국 한국 한국 한국 영어 상 13 외교관 주부

이정* 여 15 국제 결혼 한국 한국 일본 한국어 상 15 기술자 주부

3

이주* 여 17 귀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어 상 12
택시

운전수
주부

이예* 여 17 귀국 한국 한국 한국
영어

/한국어
상 5.5 외교관 주부

아로* 여 17 국제 이주 몽골 몽골 몽골 몽골어 상 - - -

박찬* 남 15 국제 결혼 한국 한국 일본 한국어 상 15 기술자 주부

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국제 결혼 가정, 국제 이주 가정, 탈북자 가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윤인진, 2010).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 돌아
온 외교관 자녀 두 명이 면담에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교육을 받은 지 1년 미만의 학생들로 미국에서 다문화 학생으로서 학습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다문화 교육에 비추어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연구에 참여시켰다. 



서 국제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탄생한 자

녀들이 면담 당시까지 중학교에 입학할 연령이 되기

전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몰도바에서 온 그레�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의사

소통에도 한계가 있어,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얻기까지

매우 어려웠던 학생이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거의 불

가능한 그레�가 교실에서 과연 어떤 학습 과정을 경

험하고 또 교사는 무엇을 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었다. 염수�은 연구진의 질문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질문과 다른 대답을 하는 일이 많았

고, 친구들이 옆에서 연구진의 질문을 다시 이야기해

주었으나 대답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매우 작

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수줍음이 많은 소극적인 학

생이다. 

이승�은 몽골에서 온 학생으로 말하기에 대한 자

신감 부족으로 연구진 앞에서는 매우 작은 목소리로

말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이야

기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친구들과 어울

리는 모습에서는 이와 달리 적극적이고 활달했다. 김

은�도 몽골에서 온 학생으로 역시 소극적인 성격을

보였는데, 교탁 바로 앞에 앉아 쉬는 시간에도 엎드려

만 있고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했다. 면담이 이루

어진 몇 일 후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김은�

은 이 때도 계속 엎드려 있기만 할 뿐 다른 친구와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

외교관 아빠를 둔 이선�와 이예�은 자매지간으로

해외 거주 후 귀국한 학생들로 영어가 유창하며 한국

어와 영어를 모두 가정 언어로 사용한다. 이선�는 학

교 평가 방법을 비롯한 한국 교육에 대해 부정적 태도

를 가지고 있었다. 평가라는 것이 학생이 알 때 까지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줄 세우기에 그

치고 교사의 교수법이나 태도도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미흡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항상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학습 능력이 뛰어

난 친구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인 염수�이 한국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우물쭈물

할 때 동생 염수�에게 영어로 통역해 주는 등 활발하

고 적극적인 모습 또한 많이 보여주었다. 

이주�는 귀국 학생으로 필리핀에서의 다문화 학생

이었던 경험과 한국과의 교수 방법 차이에 불만을 이

야기했다. 아로�는 얼굴에 생기가 가득한 학생이다.

몸집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아

이로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숨기기도 하

였다. 친구들에게 말해왔던 것과 연구진에게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결연 학생 면담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 집단 면담이 아로�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박찬�와 박찬�은 형제로 일본인

어머니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일반

학생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학생들이었다.

김경�는 필리핀 어머니를 두고 있으며 피부색이

검은 편이었으며 어머니가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정�과 최정� 학

생은 일본인 어머니를 두고 있으며 일본어도 구사할

줄 아는 학생이었고 어머니에게 일본어를 배우고 있

었다. 특히 이정�은 장래 직업을 위해 일본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 교사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 및 중학교 교사는 모두 서울

시 교육청이 선정한 다문화 교육 지정 학교에서 다문

화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본 경험이 있었다(표 3). 초

등학교 교사는 한 학교에서 12명, 중학교 교사의 경우

는 두 학교에서 과학, 수학, 국어 교과 3명의 교사가

면담에 참여했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의 다문화 학생

수업 경력은 평균 2년이었다. 다문화 담당 교사와 다

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반 지도 교사도 참여했는

데,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을 주도하는 교사였

다. 한국어 반 담당 지도 교사도 참여했는데 이들은

모두 자원해서 한국어반을 담당하고 있어 다문화 교

육에 관심이 많았다. 

이경�은 이슬람교 학생들을 지도, 교육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김명�는 다문

화 학생을 맡는 것에 대해“짐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문화 학생을 맡는 것에 부담감

을 드러냈고, 장택� 역시 다문화 학생들을 따로 관리

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 최

영�는 가까운 곳에 외국인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일반 학교로 다문화 학생이 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다문화 학생 교육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

였다. 이영�는 본인이 맡고 있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생각과 특성을 가능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야기

하는 교사였다. 최한�은 일반 학생들과 달리 다문화

학생들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안다며 칭찬했다.

윤혜�은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 자료집을 만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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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지원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였다. 노승�은 다문화 교

육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교사였으며

이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이 교사와 학

생 모두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승�는 다문화 학생을

처음 경험하기 전에는 TV에서만 그들을 보았기 때문

에 그들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없이 학생들을 만나

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교사 교육 과정에서 다문

화 학생들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 학부모

학부모 면담 참여자들은 모두 초등학생 어머니였는

데, 참여 동의를 얻은 6명의 어머니는 모두 국제 결혼

으로 이루어진 가정 소속으로 한국으로 귀화한 어머

니 1명과 결혼 전 국적을 소지한 5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4). 

면담에 참여한 어머니들 중 3명은 외국 국적을 소

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어 듣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듯했지만 발음과 쓰기의 문제가 나타났다. 학부모 모

두 초등생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생업에 쫓겨 자녀의

학습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웠다. 노자�는 현

재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자녀 교

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마�는 자녀들이

성장한 후,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

다. 신성�은 주한 미군이었던 흑인 남편과 이혼한

후 생계를 위해 술집을 운영하고 있어 아들인 마이�

은 조부모가 돌보고 있었다. 정은�는 자녀 학습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학교에서 교사

가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길 기대했다. 원수�

은 학업보다 교우 관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

다. 후꾸�는 결혼 후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아 남편

에게 아이들 교육을 맡기고 있으며 쓰기 능력이 매우

낮았다.

938 신동희∙고상숙∙김애화∙김설희

학교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심화 전공 지도 학년 교육 경력
다문화 학생 지도

경력
비고

초등

김명* 여 62 대학 2학년 20년 이상 2년

김선* 여 58 전문대학 미술 교육 3학년 5~10년 1년 한국어반 교사

이경* 여 54 대학원 미술 교육 1학년 20년 이상 2년

이미* 여 29 대학 영어 1학년 5년 이하 2년 한국어반 교사

이영* 여 49 전문대학 1학년 20년 이상 2년

이희* 여 33 대학 사회과 교육 4학년 5~10년 6개월

장택* 남 50 대학 미술 교육 5학년 20년 이상 6개월

천명* 여 54 전문대학 - 20년 이상 1년

최정* 여 62 대학 4학년 20년 이상 2년

최인* 여 50 전문대학 상담 교육 2학년 20년 이상 2년
다문화 담당

교사

최한* 여 38 대학 영어 6학년 5년 이하 1년

중등

윤혜* 여 47 대학원 수학 3학년 10~15년 3년
다문화 담당

교사

노승* 남 36 대학 국어 2학년 5~10년 3년
다문화 담당

교사

이승* 남 37 대학 지구과학 3학년 10~15년 1년

표 3
교사 면담 참여자 배경



2. 면담 과정

모든 면담은 과학 교육 전문가 1인과 학습 부진 전

문가 1인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모든 면담에는 면담자

두 명 외에 면담 상황을 녹화하는 보조원 1인, 면담 진

행 상황을 기록하는 보조원 2인 등이 참여했다. 보조

원들은 모두 과학 교육학으로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중

인 대학원생들이었다. 면담 진행은 다문화 초∙중등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루어졌

다. 초등 학교 1-3학년 집단, 4-6학년 집단, 중학생

집단 등 3개 집단별로 다문화 학생과 다문화 결연 학

생 집단 등으로 구분하여 총 6회에 걸쳐 학생 면담이

이루어졌다. 교사의 경우 초등 교사와 중학교 교사 각

각 1회씩 면담을 실시했고, 학부모 면담도 1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학부모 면담 시 추가적으로 심층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부모 1인에 한해 추가 심층 면담

이 이루어졌다. 

반구조화된 집단 면담에 주로 사용된 질문 내용은

미리 계획되었고(표 5), 진행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

는 안건에 대해 추가 토론이 이루어지는 반구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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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령
자녀

학교급
가정
유형

자녀
출생국

국적
가정 언어

직업 학력 생활
수준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노자* 45 초, 중
국제
결혼

일본 일본 한국
일어

/한국어
어학
강사

일본어
강사

대졸
전문
대졸

하

신성* 46 초, 고
국제
결혼

하와이 한국 미국 한국어 자영업 회사원 고졸 대졸 중

원수* 37 초
국제
결혼

중국 중국 한국
한국어
/중국어

중국어
교사

회사원 중졸 고졸 중

이마* 42 초
국제
결혼

인도
네시아

인도
네시아

한국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주부 서비스업

전문대
졸

고졸 중

정은* 38 초
국제
결혼

한국 한국
파키스

탄
한국어

/파키스탄어
간호사

대사관
직원

대졸 대졸 중

후꾸* 4 초
국제
결혼

일본 일본 한국
한국어
/일본어

주부
호텔
직원

전문대
졸

고졸 하

표 4
학부모 면담 참여자 배경

표 5
면담 시 사용된 기본 질문 내용

대상
사전 질문지

면담 질문 영역
기본 배경 정보 과학 (교과) 교육에 대한 정보

학생
성별, 연령, 학년, 가족구성
원, 부모학력,  부모직업

선호 및 비선호 교과와 그 이유,
선호하는 교수법, 선호하는 학습
법, 선호하는 평가, 사교육 여부,
학습 자료

학생의 과학 학습법, 교
사의 교수법, 과학 공부
를 지원해주는 기타 사
람 및 지원 방법, 과학
수업 시 어려운 점 및
도움이 필요한 점, 교재
개발에 대한 의견, 방과
후 지원

장래 희망, 방과 후
프로그램, 친구와의
차이점

학부모
학생과의 관계, 연령, 본인
및 배우자의 최종 학력/직
업, 자녀 수

자녀 교육에서 어려운 점, 자녀
교육에서 도움 받고 싶은 점, 학
교에 바라는 점, 자녀 교육에 대
한 지원

아이의 장래 희망,
아이의 따돌림 경험

교사
학력, 전공, 교육 경력, 다
문화 학생 지도 경력

자주 사용하는 교수법, 참고하는
교수 학습 자료, 다문화 학생 지
도 시 유의점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의 같은 교실 배
치,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입장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회의 집단 면담별로 대개 2시

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 전 참여자들의 배

경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 정보를 알기 위한 질문지 조

사도 실시되었다. 면담자는 질문지에 기재한 내용을

미리 숙지해 참여자들이 더욱 활발하고 구체적인 내

용으로 토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면담 전

과정을 녹화 및 녹음했고, 모든 내용을 전사했다. 

3. 자료 분석

영상으로 촬영한 면담 기록을 보면서 이루어진 자료

분석은 3번에 걸친 코딩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예비

분석을통해큰범주로나눴고이를근거로다시코딩하

여몇개의하위범주로나누어보는작업을순환적으로

반복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코딩이 중복되거나 불필요

한 요소들을 합치고 하위 체계를 줄이는 단순화 작업을

거쳐3차코딩체계를완성했다(표6). Spradly(1972)의

영역 분석, 분류 분석, 성분 분석, 주제 분석 방법을 사

용하여핵심주제를파악했다. 연구진전체가전사내용

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각 문장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총

괄 용어와 포함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했고 상호 점검을

통해의견을조율했다. 총괄용어를바탕으로주요내용

을정리하여핵심주제를찾았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주장 1: 언어문제는다문화학생들을위한과학교육

에서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사항이다.

면담자: 아로�는 과학 교과서가 어렵게 느껴져? 

아로�: 단어가 달라요. 어려워요

면담자: 말이 어려워서 그래? 그거만 해결되면 괜찮

을 거 같아? 

아로�: 아니요. 과학 용어가…. 

(중학교 다문화 학생 면담 중: MLB(S)K)

일단은 용어 같은 게 걔네는 자기네 나라 말로 용어

를 배웠을 테고 우리는 한국말로 해놓으니까, 그게

이런 용어였어 하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학 시간

에 집중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랑 얘기만 한다던지 그냥 장난치던지, 뭐

그렇게 하지요. 

(초등 학교 다문화 결연 학생 발언 중: ML-T(S)K)

특히나 과학 같은 경우는 연역적 설명을 많이 하잖

아요.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아까 수학 얘기하면서

요. 아이콘화시키라고. 예를 들어서 사과 열 개가 있

고 딸기 다섯 개가 있을 때, 사과는 몇 개가 더 많은

가했을 때 문장제 문제에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

거든요. 사과 밑에 다가 사과를 그려 주시고, 파인애

플 밑에다가 파인애플을 그려 주시는 거예요. (중략)

과학에서도 만화가를 시켜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만화화시키는 작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튼

교과서에는 언어적 설명을 최소화하면서도 이 아이

가 1:1로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 학교 교사 면담 중: 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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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코딩 체계

영역 하위 영역

배경 M, 다문화 배경 정보

교수 학습 L, 학습 T, 교수 L-T, 교수-학습 D, 학습 부진

학교 생활
관련

P, 교우 관계 C, 교육 과정 A, 평가 B, 교재

S, 학생 지원 정책 U, 교사 지원 정책 Pr, 프로그램

개인 관련 F, 가정 환경 K, 언어 I, 관심사 H, 희망

과목
(M), 수학 (S), 과학 (K), 국어 (E), 영어

(Z), 기타 과목 (W), 전 과목

기타 P-A, 인식 Y, 긍정 / Y’, 부정 Et, 기타



많은 과학 교사들은 학교 학생들이 과학에서 효과

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생각하고, 과

학 수업에서 표현된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과

학의 언어를 이해하고 배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동

의한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과학 교과서

를 이해하는데 언어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언어 사용이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것을 이해하는데

간섭되어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며, 과학적 담화의 부

분에서는 과학적 언어로 언어적 선택을 해야 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Kearsey & Turner, 1999).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

었을 때에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함께 학습에서는 용

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미 알고 있던 개념이라 할

지라도 모국어와의 용어 연결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가정 언어(home language)와 학교

언어가 다른데, 이중 언어가 이들을 교실에서 소외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 자신

의 발언에 확신이 없을 때 사용하는 용어는 모두 모국

어다. 사실 모국어에 과학 용어가 없다고 해도 과학

학습에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학생들이 학습 개념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학습 시 겪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Rollnick and Rutherford, 1996).

Calsamiglia & Tuson(1984)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

이 학교에 진학한 후 저학년 때는 모국어인 시스와티

(Siswati)어를 사용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영어

를 사용하게 되는데,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효과

가 다르지만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학습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Chapman(1995)은 교과서의 언어 사용과 묘사된

과학 이미지가 이중 언어 학생들에게 단점일 것이라

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과서를 훑어보며 저자들이

‘과학적’영어의 능숙함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고려

하기 보다는 맥락적 문제와 이중 언어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롤 모델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대개 이중 언어 학생들이 과학적 언어를 이해

하는데 단점이 있지만, 이중 언어의 존재가 과학적 언

어를 이해하는데 장점이 되는 환경도 있을 수 있다.

일부 이중 언어 학생들은 단일어 학생들만큼 또는 더

잘 과학 교과서를 이해한다. 이것은 다양한 목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이중 언어, 언어적

의식을 가진 이중 언어 학생들이 과학적 언어를 이해

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이중 언어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학적 글쓰기 구절에서 방해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이 복잡한 문법이나 문장 구

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론하거나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세부 단어의

유무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과학을 올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부족한 언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Patrick, 1996). 국제 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기

초 한국어 구사력만을 갖춘 어머니가 자녀들이 던지

는 과학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이고 질문에 포함된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조차 불가능하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 결혼 가정의 어머니는 결혼과 동시에

입국하여 출산, 양육, 가정 교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

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오성배,

2006). 설동훈과 윤홍식(2005)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

의 과제를 거의 도와주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

의 비율이 21.2%로 한국어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

라는 응답이 44%나 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의 어려움도 드

러났다. 미국인과 국제 결혼하여 하와이에서 마이�

을 낳고 남편과 이혼한 후 다시 귀국해 이태원에서 카

페를 운영하는 싱글맘의 이야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의 다문화 학생 교육의 교육적 배려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드러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형이나 누나를 제가 하와이

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한국

으로 나왔거든요. 그 때 마이� 형을 초등학교에 집

어넣고 누나를 유치원에 집어넣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얘가 영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랐어

요. 4학년 때 갔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한국말

하시는 선생님을 붙여 주더라고요. 일대일 교육을.

그래서 얘의 영어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일

반 반에 합세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좋

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외국에서

온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참 힘들다고 하시더라고

요. 그게 우리 애는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학

교를 집어넣었더니 너무 쫓아가기도 힘들고 붙들고

같이 울었다는 이런 엄마들이 계시더라고요. 

(초등 다문화 학생 어머니의 발언 중: 11~16 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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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 중

인 한 어머니는 자녀를 넷이나 두었고 첫째와 둘째는

주로 일본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국내로 이주

했고 셋째와 막내는 주로 우리나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였다. 이 어머니는 우리나라의 학교 교

육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그 근거는 언어에 대한 부족

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 학교 교육 현실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어머니도“아빠는 시간이 잘 안되

니까 내가 애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한국말을 잘 모르

니까 어려워요”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온 어머니도

“현재 제 한국어 실력으로는 과학은 전혀 모르겠더라

구요”라고 하면서, 과학 개념 이해의 어려움과 자녀의

과학 학습에 도움을 못 주는 것에 대해 토로했다. 

제일 큰 애는 중학교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왔는데.

어학 문제가 진짜 눈물이었죠. 둘째는 여기 ○○초

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했구요. 실�하고, 저기(실�

동생)는 좀 괜찮고. (중략) 제가 무슨 애가 질문 같은

거 아까 은� 엄마도 사회 문제 단어 하나라도 일본

말이었으면 금방 대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마

찬가지예요. 4학년 때 둘째 애가 수학하는 걸 보는

데 문제가 뭐가 저울 어쩌구 하는 것이었는데 저울

이 뭔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지만요. 그리고 이제 반

올림 같은 말도 알아요. 일본하고 말이 좀 달라서 한

자어는 거의 알 수 있는데, 순수 한국말은 이해가 어

려워요. 그런 말은 너무 어렵고, 설명도 못하고요.

선생님이 애들이 들리게 책을 잘 읽어주시고 동화

같은 거 듣게 좀 해줄 수 있는 시간, 혹시 다문화 가

정 애들이 따로 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못 해줘서요. 한국말

을 애들보다 더 못 읽는데요 뭐. 애들이 더 잘 읽어

요. (중략) 가정 통신문 하나 읽기도 힘들어요. 그거

읽을 때면 영어 독해 문제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가 부엌일 할 때 애들한테 마루에서 가정통신문을

좀 읽어보라고 하면 일본말 같으면 안보고도 틀렸다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 언어 아니니까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읽었는지도 전 몰라요. 아 그

냥 읽으니까 잘 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학이 모

든 학습의 기초라서요. 우리 애들이 그것 때문에 너

무 고생해요. 

(초등 및 중학교 다문화 학생 남매를 둔 어머니와의

심층 면담 중: 171~176 MFK)

몽골에서 온 중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중학

교 과학 교사는 그 몽골 출신 학생이 한국어에 능통하

지는 않았지만 과학에 재능을 보인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몽골 출신 학생은 일 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지만 한국어를 여전히 어렵다고 했

는데, 이는 부모가 모두 몽골 출신이어서 가정 언어가

몽골어인데다가 학교에서 몽골어를 알고 있는 교사나

친구가 전혀 없어서였다. 이 학생에게 몽한 사전을 사

준 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경험도 이야기했다. 연구진

도 그 몽골 출신 학생을 면담했는데, 의사소통에 한계

가 있었지만 과학 학습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학생은 몽골에서 과학과 수학 능력이 우수했던 학

생이었지만 한국으로 이주한 후 그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었다.

몽골 학생의 경우에서처럼 기초적 한국어 의사소통

조차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과학 수업에서 필

요한 언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문제가 된다. 이 경

우 일상의 한국어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더라도

과학 용어와 개념의 결핍으로 과학 수업에 심각한 문

제를 가져온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가정 언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과학 성취도

에서뿐만 아니라 추론 능력에서도 더 높은 수준을 보

였다는 Torres와 Zeidler(2002)의 연구 결과는 우리

나라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외로 과학이 굉장히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용어라

던가. 다 말로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덧셈 기호는 세계 공통이니까 그거는 풀 수 있을 거

라 생각을 해요. 우리말을 모르더라도. 그런데 과학

은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 설명이 잘 안되

니까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고요. 

(중학교 과학 교사 발언 중: 58 TK(S))

작년에는 특이하게 맞춤식 수업을 했는데, 뭐냐면

아이들에게 물어봐가지고 하고 싶은 거 뭐냐, 한국

어 수업하고 싶냐, 다른 교과 하고 싶냐 물어 봤을

때 국어 수학은 그대로 배우면서 과학이나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는 거기 잘하는 것

에 더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었고. 과

학은 용어 문제 때문에. 

(중학교 국어 교사 발언 중: 149 L-TK(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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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2: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수 학습 내

용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국외 다문화 연구에서 일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

문화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 과학 교수 방법은 교사 주

도 수업(teacher-directed instruction)이다. 다문

화 학생들은 주류 사회의 과학 교육 문화, 즉 학교 과

학 교육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 중 발생하

는 상황에 대해 일일이 교사가 명확히 지침을 내리면

서 수업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Fradd & Lee,

1999; Lee, 2002, 2003).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들

연구에서 다문화 학생들은 과학 수업 중 자기 주도적

으로 사고하고 토론하며 활동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

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이 주류 과학

교실 문화에 익숙해질 때까지 교사들의 직접적인 도

움이 필요하다. 다만, 교사의 직접 교수는 유의미한

과제 상황에서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Moje et al., 2001; Songer et al., 2003). 이것이

“교사가 드러나는 수업-학생이 탐색하는 수업의 연속

선(teacher-explicit to student-exploratory

continuum)”교수 방법인데(Fradd & Lee, 1999;

Lee, 2002, 2003),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처음

에는 교사 주도로 시작하다가 점차 학생 주도로 변화

해 가는 수업을 제안했다. 

한편,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의

문점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찰하고 조사

하고 분석하고 실험하는 등의 탐구 학습이 효과적이

라는 연구도 있다. 다문화 학생들이 추론하기 등의 과

학하는 방법에 익숙하기 위해서 과학계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협동적으로 탐구를 수행하여 다문화 학생들

에게 낯선 서양 과학의 탐구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Warren & Rosebery,

1995a, 1996b)이 그것이다.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다

문화 학생들에게“행하는 과학(doing science)”의 효

과가 크다는 것은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나타났다.

특히, 이주 노동자 가정 학생들은 이주 전 국가의 과

학 수업에서 실험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서 경험한 과학 실험에 대해 매우 큰 흥미를 보였다.

행하는 과학이 비단 다문화 학생들에게만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만,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떨어지

고 특히 과학 개념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과학하는

과정을 맛보게 함으로써 과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를 가지게 될 수 있다. 과학에 흥미를 보이고 재미있

다고 생각하는 다문화 학생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답변에서 나타난다. 

면담자: 왜 과학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지요? 또, 과

학 시간 중 어느 때가 재미있나요? 

학생 1: 과학은 직접 할 수도 있어서요. 실험을 직접

할 수 있잖아요. 

학생 2: 온도 재기 활동이 재미있어서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다문화학생면담중: 272~274 ML-T(S))

학생 1: 실험 같은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는 제가 실험한 게 한 두 세 번인가 서 너

번 그 정도 밖에 안 했는데 외국에서는 실험

을 거의 맨날 해요. 그리고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어 가지고 이해하기 쉽고, 또 애들이 좋

아해요. 그렇게 배우는 것도. 재밌으니까. 

(중학교 다문화 학생 면담 중: 5 ML-T(S))

보통 생물 시간에 재미있어 해요. 보여 지는 걸 생

각해서 줬거든요. (중략) 그런데, 교실 수업보다는

실험 활동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특히 관찰하는 거

매우 좋아하는 거 같아요. 

(중학교 과학 교사 면담 중: 211 ML-T(S))

국외 연구에서 알려진 다문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또 다른 과학 교수 방법은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경

험과 연계한 교사의 가르침이다(Warren & Rosebery,

1995a). 교사가 학생들의 일상 경험을 근거로 과학 개

념을 설명하는 방법은 가정에서 경험하는 과학 관련

문화와 학교 수업에서의 과학 문화 간 격차가 없는 경

우에만 효과적이다.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이 두 문화

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시도하는 학생들의

일상 경험 근거 흥미나 동기 유발은 큰 의미가 없다.

특히 과학 교사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아닌 주류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문

화 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을 근거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교사의

가르치는 태도와 방법은 다양한 문화 환경과 연결되

어야 함이 마땅하다(Gordon, 1993). 교사와 학생의

문화적 배경이 유사할 때 학생은 교사의 행동을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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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데, 이는 다문화 학생의 환경에 대한 교사

의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알려준다(Eller-Powell,

1994; Oakes, 1985; Page, 1987; Reck, Reck and

Keefe, 1987; Rist, 1970; Spindler, 1974). 주류 사

회 배경의 교사들에게 낯선 다문화 학생들의 일상 경

험을 파악하여 과학 수업에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

는 지도 방법으로 깊은 사고를 바탕으로 한 논쟁이라

고 주장도 있다(Ballenger, 1997). 학생들이 논쟁 중

에 드러나는 언어는 그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지적 자

산을 나타내기 때문에 교사의 과학 수업 방향과 방법

을 결정하는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다문화 학생의 특성에 맞는 과학 교재에 대한

고민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사실 정규 수업 시간에

이들을 위한 많은 배려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들을 위

한 특별한 과학 교재를 개발해 방과 후 활동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함으로써 다문화 학생들의 과학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참여

자들도 다문화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과학 교재 개발

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단한 과

학 교재가 아니라 그저 언어적 측면에서 주요 용어를

번역하는 식의 것이라도 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위의 주장 1에서 제기된 것처럼 다문

화 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언어 문제이고 이는

한국어로 된 교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교사: 수업 시간에 따로 가지고 온 교재, 본인이 가

지고 온 교재가 따로 있더라고요. 

면담자: 한국어로 된 교재인가요? 

교사: 네. 쓰면서 사전 보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해

요. 수업 시간에 차라리 다른 것을 해라. 어차

피 못 알아듣고 하니까요.

(중학교 국어 교사 면담 중: 153~155 MLKB)

한몽 사전을 책상에 딱 펼쳐놨는데 몽골어, 한국어

가 나왔는데 이걸 뭐라고 읽는지를 모르겠는 것이어

요. 거의 러시아 문자처럼 되어있는데 전혀 읽을 줄

모르니까 사전은 가져왔는데 제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과학 교사 면담 중: 62~64 TK)

지금 사전이나 그런 걸로 같이 찾아서 모르는 거 있

으면 하는데 엄마도 모르고 은�도 모르면 아빠는

거의 집에 없으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따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다문화 학부모 면담 중: 408 LFKB)

연구 참여자들은 단순히 용어 번역 차원의 과학 교

재 개발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가지는 언어적 부족함

이나 과학 학습의 결손을 보완하여 과학 학습에 실질

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재 개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

누었다. 학생들의 언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림이

나 만화를 활용하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학

습 결손 시기가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배려해 기본적

인 용어부터 설명해 주는 과학 교재의 필요성 등 다문

화 학생들이 과학 학습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한 구

체적인 교재 개발 방안도 제기되었다. 

그니까 만약에 자료 제작을 해 준다 하면 그림 사전

같은 거, 수학 용어에 대한 그림 사전이 필요해요.

유치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과 8개가 있다 그러면

밑에 사과를 그려 주는 거예요. 제가 문제 풀이하면

서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그럼‘아하’이래요. 그러

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설명하는 순간은 이해하

지만 또 다음에 사과 나오면 혼자 어떻게 해 막 하

고. 그게 반복이 되는 것이더라구요. 그런 거 하나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문화 초등교사 면담 중: 380 MBK)

교사: 만화식으로아이들은만화하면금방들어오니까

면담자: 흥미 유발이요?  

교사: 왜냐면 영어 학습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림

사전으로 해서요. 그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

거든요. 즉시 1대1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요.  

(다문화 초등교사 면담 중: 407~411 MBK)

완전히 기초 학습 부진아 학생을 위한 교재가 있거든

요. 초등학교 저학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요. 이

제 이런 교재 가지고 기본적인 설명 다시 하고 또 하

다 보니까 계속 나아지는 것 같아요. 중학생이라지만

초등 수준의 용어 설명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다문화 중학 교사 면담 중: 37~39 MD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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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3: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사나 친구들의

태도와 관점은 변해야 한다.

오성배(2006)에 의하면 새로운 소수 집단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이미 다인종 사회로 접어들었지만‘단일

민족 국가’라는 문화적 배타성은 같은 한국임에도 불

구하고 공존과 상생보다는 소외와 차별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듯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을 특별하게 인식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다문화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나 함

께 공부하는 친구들도 다문화 학생에 대해 부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다문화 학생들의 결연 학생들 이야기 중에는

다문화 학생들을‘우리’라는 울타리 밖에 여전히 놔

두고 있음이 드러났다. 학생들은 다문화 학생들을‘우

리’가 아닌“다문화 애들”의 범주에 넣었다. 

면담자: 너네는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니? 

결연 학생 1: 다문화 애들이라고 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부르구요. 

면담자: 다문화 애들이라고 그래? 그럼, 걔네들을 너네

를뭐라고불러? 그냥유리야! 그러지않나? 

결연 학생 2: 네. 그냥 유리야 라고 불러요. 그렇지

만 우리가 걔네들에게‘다문화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문화 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 결연 학생 면담 중: 314~317 P)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을 위해 이 학생

들만 따로 불러 모으는 경우가 많아 외모나 일상적 언

어상으로 다문화 학생이라는 특징이 거의 드러나지 않

음에도 학생들은 다문화 학생들을 자신들과는 확실하게

구분지어 생각했다.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에는 교사들

의 역할도 컸는데, 교사들은 다문화 학생들을 귀찮고 성

가신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다문화 학생들을“짐”이라

고 표현하고 부담스러워 했으며, 심지어“특수 장애 학

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 더 어렵다”고 한 교사도 있었다. 교사와 학생들의 다

문화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불편함은 그들의 학업 능력

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졌다. 교사와 학생들은 다문화 학

생들의과학학습에대한평가절하는예상보다컸다. 

우리 한국 애들이 틀리면 몰라서 틀렸나보다 하는데

어떤 애들은 다문화 애들이 틀리면 쟤네는 다문화니

까 저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말을

못하고 발표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초등 결연 학생 면담 중: 309~311 MP-A) 

Hayes와 Deyhle(2001)은 백인 중산층 학생들을

가르칠 때와 저소득층 유색 인종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과학 교사의 가르치는 방향과 학생에 대한 기대치가

다름을 발견했다. 백인 학생들의 과학 수업에서는 엄

격한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도 검사의 성적

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좋은 대학 진학을 기대한 반면,

유색 인종 학생들의 과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즐거

움과 참여를 유도하지만 그들의 과학 성적이나 진학

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유색 인종 학생들을 위한

과학 수업이 그 자체로서는 백인 학생들을 위한 과학

수업보다 더 좋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

종, 사회 경제적 배경, 정치적 위계에 근거한 사회적

재생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과

학 수업에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교사의 수

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문화 학생들의 과학 능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

의 편견은 그들의 실제 경험을 근거로 할 것이다. 다

문화 학생들이 실제 과학 능력이 낮은 것을 확인한 교

사나 학생들의 경험은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다문화

학생들의 과학적 언어 구사력이 낮아서 생긴 저평가,

다문화 학생들 특히 이주 노동자 가정의 학생들이 이

주 전 국가에서 이루어진 과학 학습이 우리나라와 완

전히 달라 야기된 학습 저하 등의 경우야말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한 출발점이다. 

주장 4: 다문화 학생들은 과학 학습에 대한 가정

으로부터의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

교 차원의 체계적, 제도적 지원을 원한다.

국제 결혼 가정은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언어 문제로 자녀들의 학습 지원이 어렵다. 또한 경제

적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 자녀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

인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데다가 다른 문화권 출

신 부모는 한국의 부모가 보이는 교육열을 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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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정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어서 자녀 교육을 위한 시간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구 참여자들 중 특히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 지원에 대해 가장 불

만이 많았고 바라는 점도 많았다. 

저는 교과서를 한 번 봤는데, 국어 이런 거는 다 보

면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어 실력으로 과학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중략) 애들한테 거기서 좀 읽

어 보라고 그 단원 좀 읽어 보라고 해서 아이가 옆

에서 읽어요. 부엌일 하면서요. 일본말 같으면 읽어

서 틀리면 안 보고도 틀렸다 고쳐 줄 수 있어요. 그

런데 내 언어 아니니까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읽었

는지 몰라요. 아, 그냥 애가 읽으니까 잘 읽었다 하

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애들 공부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해요. 

(일본에서온다문화학부모면담내용중: 83~176 MLFK)

중국은 사교육 이렇게 많이 안 해요. 현재 진짜 너무

사실 저도 하고 싶지요. 생활 수준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지요. 그게 안 되니까. (중략) 한국 진짜

너무 강해요. 못 따라가요. 

(중국에서온다문화학부모면담내용중: 299 P-AEt)

면담에 참여했던 초등 및 중학교 교사들도 다문화 가

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학습 지원의 한계에 대해서 문제

점을 인식했는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소년 소녀 가

장처럼 살아야 하는 상황”이 많다고 했다. 한편, 다문화

가정의 특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부모가 성장한 국가

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에 따라 자녀들을 향한

학습 지원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교사 1: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는 엄마가 한국분이

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웬만한 거 다해요.

지가 산만하고 지가 정신없는 아이인데 받아

들이는 것에 대해 많은 허점이 있지만 그래

도 다른 아이들 중상 이상의 수준은 갖는 것

같아요. 가정의 수준 차이라고 할까요? 일본

하고 방글라데시하고 비교하는 어렵지요. 

면담자: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나요? 

교사 전체: 그럼요. 나요. 

교사 1: 그것 외에 그 지역에서 그 아이가 어떤 수준

의 가정 배경을 가졌냐는 것이 중요하지요.

결국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사회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초등교사면담내용중: 244 MFK ~ 251 MFKP-A)

다문화 학생들의 가정으로부터 학습 지원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공교육

제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은 대개 일회성 한국 문화 체험에 그치는 경

우가 많다. 한국 문화 체험 행사도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보다는 교과 관련 학습 지

원이 더 시급하다. 또한, 계획적이지 않은 지원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

는 시간적, 물적 낭비도 지적했다. 다음은 초등 교사

들의 면담 내용 중 일부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돈이 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돈이 11월에 돈이 내려와서 12월까지 다 쓰

고 보고를 하라고 하면 갑자기 한 달 만에 몇 백 만

원을 쓰기 어려우니 그저 다문화 애들 문화 체험이

나 간식 값, 밥값으로 써 버려요. (322 MSY’)

저는 이게 처음에 한국어를 잘 못하고, 한국 문화를

잘 모를 때는 그냥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중략) 무조건 애들만 데리고 한국 문화 체험해서 궁

궐을 가고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봐요.

(중략) 문화 체험 같은 거는 어떤 교과와 연계 안 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는 건데. 학교에서 고려하는

걔네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실 교과 베이스여야 한

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네가 뭘 배우고 졸업을 해야

지 우리나라에 동화되던 다시 되돌아가던 그런 점에

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제도라던지

필요한 부분이 막 현장에서 걔네들이 하나의 교육

대상으로서 대한의 국민이 되도록 해야지요. 사실

그렇게 한 시간 수업 내내 딴 짓을 하는 건 굉장히

문제인 거잖아요. (324 MSPr)

다문화 학생들의 과학 학습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

로 교사 재교육과 함께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서

와 교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이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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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육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모든’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육의 성공을 위해 서양 과학이나 학교 과학과는 완

전히 다른 문화적 믿음과 관습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도 있다

(Allen & Crawley, 1998; Kawagley et al., 1998).

NSF(1998)에서는“문화, 성 관련 교육 자료(culturally

and gender relevant curriculum materials)”를

개발하면서, 문화적, 언어적 한계를 가진 학생들을 위

한 교육 과정 개발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문화와 연관된 교육 자료를 개발하려면 다양한 문화

의 사례, 비유, 믿음 등이 과학 주제와 관습에 연관되

어야 하는데, 다양한 문화를 모두 분석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또, 광범위하게 자료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컴

퓨터 활용 교육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이 용이해야 하

는데 이 부분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한 중학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

서 개선을 요구했다.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을 위해 보조 교사가 하나 붙어

서 계속 말을 좀 풀이해 준다든지, 대학생,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이 붙어서 방과 후에 그 학생을 꾸준

히 지도해 주면 좋겠는데. (중략) 믿을만하고 책임감

이 있는 학생들이 교육 봉사로 얘네 공부 좀 봐주었

으면 좋겠어요. (331 ML-TS)

솔직히 저도 다문화 연수 받아봤지만 한 과목 빼고

는 다문화 연수가 아닌 거 같아요. 인식의 전환이 굉

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다문화 연수를

왜 가냐 싶었는데 두 번 가니까 대충 알 것 같아요.

왜 가야 하는지요. 자꾸 연수도 늘리고, 일반 아이들

을 대상으로도 다문화 학생들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

요할 것 같아요. 교사만 하지 말고. (570 MUP-A)

지금 다문화 교육 교사 연수가 다문화 아이가 있는

학교 선생님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좀 많은 선생님

들이 연수를 받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문

화 아이들이 꽤 많으니까, 선생님이 처음 이 학생들

을 맡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좀 익숙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562 MU)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

은 한목소리로 우리의 학교 과학 교육에서 다문화 학

생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을 크게 아쉬워했

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언어 문제의 해결이었다. 학교 과학 교육이 언어

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언어

적 도움이 거의 없다는 점은 이들에 대한 배려도 없음

을 시사하는 것으로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와

친구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낮은 기대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

는 교사들에게서도 나타났는데, 다문화 학생들을

‘짐’처럼 부담스러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서 다문

화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어떠한지 확인

할 수 있었다. 교육에서 획일적 평등은 지양해야겠지

만, 교육이 제공하는 조건의 평등은 다른 어떤 부분보

다도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

문화 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우리들의 저평가는 반드

시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육 내

용과 방법에 대한 요구도 컸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다문화 과학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언어

문제와 연계하여 그저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번역

해 주는 정도라도 다문화 학생들의 과학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다문화 학생들

을 위한 과학 교재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우리 과학 교육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과학적 소

양이 도입된 지도 이미 20년이 넘었지만, 문화적 다양

성 측면에서 모든 학생들을 배려하는 시도는 이제 시

작해야 하는 수준이다. 20세기 후반부에 시작한“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교육”이 인지적 차원의 논의를 중심

으로 시작했고 그 철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1세

기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현실에서 다양한 문

화적 배경을 가진“모든”사람까지도 고려한 과학 교

육으로 관심이 확장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본 연구

에 참여한 초중등 다문화 학생과 부모, 그리고 교사들

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과학 과목이 의미 있게 다가가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제한적 언어 수준, 그

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낮은 인식, 그리고 체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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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로서 가정에서의 언어와

학교에서의 언어가 다른 학생들은 물론이고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일반 가정에 비해 과학 교육에서의 언어적

노출이 크게 차이가 난다. 언어로 표현되는 과학 과목

에서 언어에서의 문제는 학생들의 과학 학습에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저 주요 용어

를 자신들이 더 익숙한 언어로 번역해 주는 것만으로

도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습이 이루

어질 때 가정 언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면 학생들의

학습에 자부심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Fouzder & Marlwocl, 2000). 용어 사전 등이 포함

된 과학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과학 개념 학습에 도움

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다문화 학생들이 과학 학습에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문화 학생들의 과학 학습을 위한 보다 적극적 차

원의 언어 지원으로 과학 교실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익숙한 언어로 주요 용어를 도입할 수도 있다. Collier

(1995)는 교실에서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 단지 영어로만 하는 수업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

고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

다. 물론, 우리의 학교 상황에서 미국에서와 같은 이

중 언어를 교실에서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용어 수준의 도입은 다문화 학생들의 과학 학습 독려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육의 방법이나 교재

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들의 인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이해

하기 위한 과학 교사 연수는 물론이고, 예비 교사 교

육 과정에도 이들의 과학 학습을 이해하기 위한 강좌

가 개설되어야 한다. Bryan과 Atwater(2002)는 다

문화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칠 때 많은 교사들이 가

지는 문제점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삶이나 상황에

관심이 없다는 점, 교사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과

학 교수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교사

자신들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신념, 고정 관념, 편

견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

편, Luft 등(1999)은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

을 가르치게 될 예비 과학 교사 교육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이 교육할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기초 지

식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문화와 관련

된 전통, 종교적 의식, 언어 습득과 관련된 정보를 포

함한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할 과학 교사를

위한 예비 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생들과 실

제로 함께 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을 평등하게 보는 인

식이 생길 수 있다. 

세계 최대의 다문화, 다인종 사회인 미국의 과학 교

사들도 여전히 위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육이 결코 쉽게 이루어

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비주류’다문화 학생들은‘주류’과학 교육계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사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배려는 특별한 노

력과 지원 없이는 어렵다. 계속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

들을 위한 과학 학습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Hodson(1998)은“다문화주의 과학 교육”을 주창하

면서 그것이야말로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가진 학

생들을 대하는 교사를 돕기 위해 필요하며 과학으로

부터 소외되거나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는 비주류 학

생들의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과학 교육을 제안했다.

다문화주의 과학 교육은 다문화 학생들을 비롯한 비

주류 학생들을 주류 과학 교육에 동화시키는 동화정

책주의, 이와 반대로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

수용하고 향상시키는 다원주의로 구분된다. 과거 동

화정책주의가 중심이었다면 최근 유럽, 북미, 호주 등

은 이미 문화적 다원성 중심으로 정책적 변화를 모색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 교육계도 문화적, 경제적

비주류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고민을 시작해

야 할 것이다. 이들이 가진 문화적 배경을 열등함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과학적 성취가 독

려될 때‘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이 비로소 실현될 것

이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이 우리 과학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문화 학생들의

과학 성취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

이다. 과학 교육에서 평등성(equity)에 대한 쟁점의

중심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생이 있다(Lee &

Luykx, 2005)는 주장을 우리 과학 교육계에서 되짚

어봐야 할 것이다. 

948 신동희∙고상숙∙김애화∙김설희



국문 요약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다문화 학생들을 위

한 과학 교육적 배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

구가 기획되었다. 다문화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

학 학습을 파악하여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과학 교

육 차원에서 배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함으로써

그들을 고려한 과학 교육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 초등 및 중등 학생과 학

부모,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 교

사 및 중등 과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면담을 실시

했다. 면담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의 과학 교육에 있어

서 무엇보다도 언어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

했다. 이 밖에도 다문화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사와 친

구들의 기대치가 낮다는 점도 알았다. 우리 상황에 맞

는 다문화 과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학교 차

원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적 소

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다문화 과학 교육, 과학 학습, 언어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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